
으나 불행하게도 여덟 명 모두 전사하였다. 부인은 이 참혹한 소식을 듣고도 조금도 슬퍼하지 않

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말하기를, ‘스파르타야! 스파르타야! 내 너를 위하여 여덟 아들을 낳았노라’

라고 하였다고 한다.

 이탈리아에 살았던 메리야라고 하는 여성은 비록 기생집 출신이었지만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의 

통제를 받고 있는 것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. 이 여성은 재정 방침을 연구하고 청년 사상을 고취

하며 백번을 꺾여도 굽히지 않는 의지와 기개 그리고 신출귀몰하는 수단으로 마침내 독립전쟁을 

지휘하였다.

 하지만 이 여성은 불행하게도 그 열렬한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이 세상과 영원히 이별하게 

되었는데 그 순간 감은 눈을 다시 뜨고는 ‘여러분! 여러분! 국가! 국가!’라는 비장한 유언을 하

였다고 한다. 이 유언을 듣고 모든 군인들의 가슴 속에 격렬한 피가 일시에 끓어올라 죽기를 맹

세한 덕택에 이탈리아의 독립이 그날로 이루어지게 되었다.

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때 진주의 논개씨와 평양의 화월씨가 메리야와 마찬가지로 화류계 출

신으로 빼어난 역량을 가진 적의 장수인 가등과 소섭을 죽였다. 쓰러져가던 국가를 다시 일으켜 

세운 공이 모두 두 분 선생의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.

 우리도 이러한 위급한 때를 만나 겁이 많고 나약한 옛 습관을 타파하고 반드시 용감한 정신을 

발휘해야만 한다.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선생님들을 본받아 의리라고 하는 온몸을 가리는 갑주

를 입고 신의 위력이라고 하는 방패와 열렬한 정성이라고 하는 비수를 움켜쥔 채 오직 앞으로 

나아갈 뿐 절대 물러서지 않는 신발을 신고 한 마음이 되어 일어서야 한다. 만약 그렇게 한다면 

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위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실 것이고, 우리나라 충신과 열사들의 혼

백이 저승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, 세계 여러 나라의 공론도 없지 않을 것이다. 그러니 우리

는 아무 것도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.

 살아서는 독립의 깃발 아래 생기 있고 힘찬 새로운 국민이 되어 보고, 죽어서는 저승에서 이러

한 여러 선생님들을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모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의무가 아니겠는가? 

애간장을 녹이며 흐르는 눈물과 깊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결코 변하지 않을 정성 

어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대한 동포 앞에 엎드려 고하나니, 동포여! 동포여! 좋은 기회는 

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아니하고 일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. 어서 빨리 

분발하시오. 동포 동포여!

대한 독립 만만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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